
한라게시판

▶고명홍(前 중등교장)씨 별세, 고택

진(한국정보화진흥원 수석) 연숙 정

유씨 부친상, 김미경씨 시부상, 김승

태씨 빙부상 ▷일포=10월 17일(목)

▷발인일시 및 장소=10월 18일(금)

오전 10시 신제주성당 ▷장지=양지공

원(추후 국립묘지 안장) ▷연락처=고

택진(010-2682-0724) 고연숙(010-

3734-8325) 고정유(010-4850-

7854)

▶이세환(이세환건축사사무소 소장)

씨 별세, 이승택(前 제주특별자치도

도시재생지원센터장) 승헌(미디어하

루 대표) 데레사(JDC파트너스 제주

항공우주박물관)씨 부친상, 윤남희

((주)간삼건축 상무)씨 시부상 ▷일

포=10월 17일(목) ▷발인일시 및 장

소=10월 18일(금) 오전 7시 30분 서

귀포성당 ▷장지=양지공원→서귀포추

모공원 ▷연락처=이승택(010-9319-

9469) 이승헌(010-5443-3752) 이데

레사(010-4183-6869)

1번 문제

① 9월

② 8월, 25일

③ 9월, 21일

④ 9월, 20일, 금요일

2번 문제

③번

3번 문제

-지문을 보면서 치매예방체조를

따라해보세요.

부고

치매예방주간학습지 정답
화촉란유료입니다

문의 750 - 2828 /FAX 752 - 7448

732 - 5552 /FAX 732 - 5559

사람과 사람2019년 10월 18일 금요일14

제주동부경찰서(서장 장원석)는 17일 롯데칠성음료 제

주지점 등에서 롯데칠성음료 제주소주 등 도내 주류 음

료업체 물류배송 차량 60여대를 대상으로 사람이 보이

면 일단 멈춤! 홍보 스티커 부착식을 실시했다.

제주지방조달청(청장 박양호)은 17일 도내 창업 벤처기업

으로 조달청의 심사를 거쳐 지난 9월 벤처창업혁신조달상

품 으로 선정된 갈렙스톤 기업을 방문해 제조현장을 살

펴보고 공공판로 지원, 벤처나라 물품 정식등록 방안 등

을 논의하며 현장소통을 실시했다. 박 청장은 갈렙스톤과

같은 도내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을 발판

으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.

새마을교통봉사대제주지역대(대장 김인구)는 17일 제

주시외버스터미널 일대에서 교통봉사대원 25명이 참

여한 가운데 기초질서지키기를 비롯한 교통안전 거리

질서 캠페인을 전개했다. 새마을교통봉사대제주지역

대 관계자는 교통질서 캠페인 뿐 아니라 하천 및 바다

일대에서 환경정화활동을 꾸준히 전개해오고 있다 고

밝혔다.

(사)베푸는사람들의모임 복지장학회(이사장 양종현)는

지난 16일 용담2동 주민센터와 삼양동 주민센터를 방문해

쌀, 화장지, 생필품 등을 전달했다. 베푸는사람들의모임 관

계자는 독거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 건축 계획을 세우는

등 꾸준히 봉사활동을 전개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.

대천동(동장 강창용)은 지난 16일 동사무소에 설치된 민

원대에 사탕바구니를 비치하고 방문 민원인에게 사탕을 나

누어주는 달콤하DAY 를 운영했다. 강창용 동장은 직원

들의 친절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고 말했다.

국제라이온스협회 354G지구 한란라이온스클럽(회장

한명연)은 최근 제주시 오라동 공구이마트에서 사랑

나눔 플리마켓 행사를 개최했다. 이날 행사를 통해 마

련한 수익금은 지역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될 예

정이다.

서귀포소방서 중문의용소방대(대장 이동석 문금순)와 중

문119센터(센터장 문창운)는 중문농업협동조합 직원들

을 대상으로 소화기 사용법, 건물 내 비상 탈출 체험, 심

폐소생술 등을 내용으로 소방안전체험교육을 운영했다.

양동윤 제주4 3도민연대 대표

제주4 3과 여순항쟁은 한 몸입

니다. 해방공간에서 분단을 반대

하는 민중들의 항쟁이죠. 제주에

비해 진전 속도가 늦은 여순항쟁

에 대해 부채의식도 느끼고 있습

니다.

17일 순천대학교 70주년 기념

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제주4 3,

여순항쟁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

예회복을 위한 학술토론회 를 주

최한 양동윤 제주4 3도민연대 대

표를 토론회장에서 만났다. 그는

4 3수형생존인 18명에 대한 재심

재판에 이어 공소기각 판결, 형

사보상까지 이끈 장본인이다.

양 대표는 4 3수형생존인 재

심 재판 준비는 10년이 넘었다.

생존인 발굴은 물론 체포, 재판,

수형생활, 석방 후 삶 등을 조사

해 역사적 사실을 객관화 시켜야

하기 때문 이라며 이러한 과정

을 겪었기에 사법부의 공소기각

과 형사보상을 이끌어 낼 수 있

었다 고 설명했다.

이어 여순의 경우는 불법적인

군사재판에 대한 재심 판결은 물

론 특별법 조차도 제정되지 않아

안타깝게 생각한다 며 여순항

쟁에 연루된 가족이나 연구자 등

이 연대해 조직을 만들어야 한

다. 이를 통해서만 반복적인 조

사와 공론화 객관화가 가능하다.

이것이 여순항쟁의 진상을 밝히

는데 가장 필요한 부분 이라고

조언했다.

양 대표는 해방 직후 미군정

을 비판하고 분단을 막으려는 민

중이 들고 일어나는 사건이 전국

곳곳에서 발생했다. 4 3과 여순

은 물론 대구10 1사건, 2 7사건

등이 그것 이라며 현재까지는

사실상 지역별로 대응했다면 오

늘 토론회를 계기로 전국적인 연

대를 통해 공동의 해결 방안 을

모색해야 한다. 이 과정에서 제

주4 3의 경험도 언제든 제공할

것 이라고 말했다.

송은범기자 seb1119@ihalla.com

(재)현봉철태권도장학재단은 지난 16일 칼호텔 2층 대

연회장에서 도내 태권도 회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

운데 재단 발전 및 회원 격려를 위한 창립기념식을 개최

했다.

한라人터뷰


